
브론테 가족이 사는 집은 마을과 황무지 사이 중간쯤에 

있었어. 사 남매가 아주 어릴 때 그곳으로 이사했지.

아이들은 혼자 집 밖을 나설 수 있을 정도로 자란 후에도

걸어서 가기 힘든 먼 곳은 좀처럼 가지 않았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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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 활동지

《제인 에어》, 《폭풍의 언덕》 작가 브론테 세 자매의 어린 시절 이야기《제인 에어》, 《폭풍의 언덕》 작가 브론테 세 자매의 어린 시절 이야기

“브론테 자매들이 쓴 이야기는 어째서 특별할까요? 그 이

야기 속 주인공 역시 가시덤불 같은 시련을 만나지만, 결코 

그 시련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시련의 한가운데에서도 자

신을 도와주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감사를 느낍니다. 꿀 발

린 달콤한 말이 아니라, 자신이 진실로 생각하는 바를 말하

려고 노력합니다. 자신이 생각하고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한 다음에 신중한 결정을 내립니다. 폭풍우처럼 

몰아치는 시련 속에서도 자신의 신념을 꺾지 않는 사람이

기에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사람들의 가슴 속에 

살아남아 있습니다.”

- 집필 우서희(서울잠원초 교사, 《철학 버스》저자)

사라 오리어리 글  |  브라이오니 메이 스미스 그림  |  김난령 옮김

값 16,000원  |  초등 전 학년

“사 남매가 쓴 책은 작디작았지만,

  그 속에 담긴 세상은 넓디넓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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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초등교사가 전하는 《브론테가 아이들의 작은 책》의 매력

브론테가 아이들이 살았다는 황무지를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황폐하고 아무것도 없기에 ‘황무지’라는 

이름이 붙었을 테지요. 브론테가 아이들은 황무지의 가시덤불 같은 시련을 견뎌내야 했습니다. 엄마와 

두 언니를 잃었고, 부잣집 아이들이 아니어서 양초도 아껴서 써야 했어요. 그래서 누군가는 브론테가 아

이들을 가엾은 아이들이라고 불렀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들은 그늘이 지는 마음에 반짝이

는 마법의 가루를 뿌릴 수 있었습니다. 이야기라는 마법을요.

사람들이 내버려둔 황무지는 브론테가 아이들에게 오히려 마음껏 이야기를 상상할 수 있는 너른 품이 

되어 주었습니다. 아이들은 목마른 사람이 물을 들이켜는 것처럼 책을 읽었어요. 그리고 황무지로 나가 

끝없이 펼쳐지는 초록 융단, 그 위에 솟아오른 바위 위에서 아이들은 시를 지었지요. 초를 켜지 못해 어

두운 밤에는 연극 놀이를 했고요. 고달프고 허기진 마음을 그냥 내버려두지 않았습니다.

매일 이야기를 짓던 사 남매 중 세 자매는 커서 소설책을 출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수백 년

의 세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브론테 자매들이 쓴 이야기는 어째서 특별할까요? 그 이야기 속 주인공 역시 가시덤불 같은 시련을 만

나지만, 결코 그 시련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시련의 한가운데에서도 자신을 도와주는 사람들에게 진정

한 감사를 느낍니다. 꿀 발린 달콤한 말이 아니라, 자신이 진실로 생각하는 바를 말하려고 노력합니다. 

자신이 생각하고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한 다음에 신중한 결정을 내립니다. 폭풍우처럼 몰아

치는 시련 속에서도 자신의 신념을 꺾지 않는 사람이기에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사람들의 가슴 속에 살

아남아 있습니다.

브론테가 아이들이 특별한 이야기를 지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항상 궁금했습니다. 그 이유를 그

림책 《브론테가 아이들의 작은 책》에서 찾았습니다. 텅 비어 있는 황무지에서도, 엄마와 언니를 잃은 

슬픔 속에서도 이야기의 반짝이는 온기를 쬔 어린 시절 덕분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곁에 살고 있는 어린이들도 이야기의 너른 품속에서 마음껏 뛰어놀다가, 불현듯 떠오른 이야

기를 신나게 재잘대며 잠이 드는 그런 밤을 보내면 좋겠습니다.

우서희(서울 잠원초 교사)

학부모, 교사, 아이들과 함께하는 북클럽, 블로그 ‘철학하는 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지은 책으로는 《철학 버스》가 있다.

인스타그램: @namuym ┃블로그 <철학하는 교실> https://blog.naver.com/namuym_wooseohee

개랑 고양이, 오리도 키웠어. 사 남매가 함께 돌봤지.



이건 브론테가 아이들의 이야기야. 황무지 근처의 집에 살았고 

자신들이 만든 상상의 세계에도 살았던 어린 사 남매의 이야기.

표지를 꼼꼼하게 살펴보기

4명의 아이가 모여 앉아 놀고 있어요. 이 아이들과 나의 다른 점을 찾아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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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론테가 아이들

앞치마, 장화, 스카프, 재킷

여자 3명, 남자 1명

장난감 병정, 책, 깃털펜

들판 위

예시  티셔츠와 반바지

예시  외동

예시  레고

예시  식탁 위

나

옷차림

형제자매

장난감

노는곳



이야기 속으로 여행하기

샬럿의 이야기에서 동생 앤은 부잣집 외동딸로 변신합니다. 엄마, 아빠와 런던에 가 멋진 구경도 하고,

바다도 여행해요. 만약에 내가 이야기의 주인공이라면 엄마, 아빠와 함께 어디를 가고 싶나요?

가서 어떤 구경을 하고 싶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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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속에서 앤은 부잣집 외동딸이야. 엄마, 아빠와 함께 런던에 가서 멋진 성도 구경하고 

배를 타고 바다도 여행했어. 이야기는 행복하게 끝났단다.

예시  나는 엄마, 아빠와 함께 사막으로 여행을 갈 거예요. 거기서 사납고 무서운 모래괴물을 만나지만 나의 멋진 무기로 모래 괴

물을 물리쳐서 엄마, 아빠를 지켜줄 거예요.



우리 가족 소개하기

브론테가 아이들은 아빠와 이모, 가정부 태비와 함께 살았어요. 개랑 고양이, 오리도 키우면서요. 

나는 누구와 함께 살고 있나요? 우리 가족과 브론테가 아이들 가족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같은 점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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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가족 소개 

차이점 차이점

공통점 공통점

우리 가족 소개 

사 남매는 아빠와 

이모, 

가정부 태비와 함께 살았어.

개랑 고양이, 오리도 키웠어. 사 남매가 함께 돌봤지.

예시  저는 아빠, 엄마, 할머니와 함께 살아요.

예시  우리 가족은 동물을 키우지 않아요.

예시  서로를 돌보며 살고 있어요.



노는 게 제일 좋아

사 남매는 책을 읽고, 시를 짓고, 연극 놀이를 하면서 놀아요. 나는 쉬는 시간에 무엇을 하며 노나요?

내가 노는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 보아요. 그 놀이를 할 때 어떤 점이 좋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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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저는 집에서 레고를 하고 놀아요. 내 마음대로 만들 수 있고, 부서져도 다시 만들 수 있어서 좋아요.

사 남매는 늘 이야기에 목말라 있었어. 아이들은 소설과 시를 읽고, 지리와 역사, 

우화를 읽었어. 성경도 읽고, 사전도 읽었지. 엄마가 남긴 책들도 모두 다 읽었어. 

아이들은 읽고 또 읽었어. 

아이들은 황무지를 걸으며 시를 지었고,



장난감 병정 이야기 만들기

브랜웰이 아빠에게 선물 받은 장난감 병정으로 이야기를 만들어 보아요.

이야기의 시작은 아래와 같아요. 다음 이야기를 써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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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사 남매의 입에서 탄성이 크게 터져 나온 건 브랜웰의 선물 상자를 열 때였어. 

그 속에 장난감 병정들이 담겨 있었거든. 아이들은 마음에 드는 장난감 병정을 하나씩 

고른 다음, 병정을 ‘젊은이’라고 불렀어. 그때부터 장난감 병정들은 사 남매가 서로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었지.

옛날, 아주 오랜 옛날, 병정이 살고 있었어. 그 병정은 빛나는 새

빨간 외투와 새카맣고 커다란 모자를 쓰고 있었지. 병정은 아주

아주 커다란 성문을 지키고 있었어. 그 성에는 왕과 왕비, 외동딸 

공주가 살고 있는데 허락받은 사람 말고는 들어갈 수 없었어.

그날 아침엔 구름이 잔뜩 찌푸리고 있었고,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

작했어. 바람이 어찌나 세차게 부는지 빗방울이 날아다녔어. 그

래도 병정은 굳건히 성문을 지키고 있었지. 그런데 저 멀리서 기

다란 검은색 망토를 쓴 할머니 추위에 덜덜 떨면서 다가왔어. 그

리고 병정에게 말했지. “성 안에 살고 있는 공주님이 곧 아플 거야. 공주님을 낫게 해 주는 법을 알고 

있는데, 그 방법을 너에게만 알려 줄게. 대신에 네 집에서 묵을 수 있게 해다오.”

병정은 공주님이 아프다는 소식을 듣지 못했지. 수상해 보이는 할머니에게 자신의 집을 내주는 것도 내

키지 않았어. 병정네 작은 집에는 7명의 식구가 살고 있었거든. 그런데 만약에 나중에 공주님이 진짜 

아프다면 할머니가 알려 주는 방법이 꼭 필요하지 않을까? 병정은 고민하다가 이렇게 결정을 내렸어.

 Tip  아이가 이야기 만드는 것을 어려워한다면 어른 또는 형제자매와 한 문장씩 번갈아 가며 이야기를 해 보아요.


